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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실증

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함과 동시에, 향후 중재 프로그램 설계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중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대상은 중학생, 총회기는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 집단크기는 21-30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이 심리관련변인 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메타분석,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ent interventions,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Totally 29 relevant studies, including dissertations 

and published articles, published from 2008 to 2014, were systematically searched and analyzed through 

meta-analytic method.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e specific conditions which made the intervention more 

effective for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Specifically, the program could be most effective when the 

program had a social adaptation intervention type as well as aimed to middle school students as a target 

population. Also, the program could be most effective when the program had lower than 8 sessions, run 3-5 

times a week, and had from 21 to 30 participants in one intervention group. In addition, current existing 

programs showed higher effect sizes on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rather than on those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This study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erms of quantitatively synthesizing the 

exist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would practically contribute to develop evidence-based programs for thos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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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인구이동 세계화 현상의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4년 4월 1일 기준 초·

중·고에 다니는 이주배경 청소년 수는 67,806명(전체의

1.07%)으로 2013년 55,780명(전체의 0.85%)보다 12,026

명이 늘었는데 이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초·중·고학생대비 1%를 넘는 수치이다[1]. 미취학 외국

인주민 자녀가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늦어도 3년 내다

문화가정 학생수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추정하고 있

다[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환경적으로 이들의 의지

와 상관없이 급식,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지의 불안정, 신분노출의

우려, 실제 나이보다 낮은 학년의 배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이로 인해 다문

화 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습활동이나

교우관계에 취약하다[4]. 특히 청소년기(13세-20세) 특성

상 논리적인 사고구조 틀을 완벽하게갖추지 못하고 경

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자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5].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기

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연구들이 양

적으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6], 긍정심

리코칭프로그램[7], 사회성신장프로그램[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9], 독서치료[10], 무용/동작치료[11], 집단미술

치료[12,13], 사회적기술훈련[14], 품성개발프로그램[15],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16] 등 다양한 개입이 실시되었

다.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들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개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유무만 강

조하였고, 연구결과는대상자가 소수이며, 연구결과는대

상자가 소수이며, 특정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진행요소에 따라 영향[17]을 받는데

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개입한 진행요소는 결여되어 있

다. 즉 다문화 가정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진행요소와 관련된 효과적인 조절변인(프로그램

유형,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지, 효과가 극대

화될 수있는 방법 및조건은어떤지에대해개별 연구물

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필요

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 프로그램의 메타분석

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의 아동[18]과 유아[19]를 대상으

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종합분석 한 논문을 2편

발견할 수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보호법에 의

한 19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기의 모습은 집의

구축과정에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온 전 영유아기부

터의 기초공사교육 결과라 할수 있기 때문에[20] 영유아

기에서 중·고등학생까지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청소년 보

호법에 의한 19세미만)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 개별 연구들이 보고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프로

그램 효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

화할 수 있고,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프로그램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개별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효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찾아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

크기는?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조절변인(프로

그램유형, 연구대상,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

의 평균효과크기는?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종속변인(협력

기능관련변인, 심리관련변인) 평균효과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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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자료수집 및 선정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의 두드러지

게 증가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메타분석 기준에 맞

는 논문을 2008년부터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8

년부터 2014년까지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Fig. 1].

첫째,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청소년(유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프로그램’, ‘치료’ 검색어로 국회도서

관,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

복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실험연

구 중에 t검정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실험·대조집단 사

전-사후 실험 설계,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한 연구로 하

였다. 넷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t, p)가 정확히

제시된 논문으로 하였다. 다섯째, 효과크기의 분포를 조

사한 후극단적인자료1)는해석에 방해가 되므로제외하

는 것이 바람직하여[21] 효과크기 1개를 제외하였다. 그

리하여 <부록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석·박사 학위논문

7편, 학술지 22편 최종 29편의 연구물이 선정되었다.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2.2 자료코딩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

1) 이상치 케이스 진단에서 5이상에 해당하는 효과크기는 제거

하였다. 

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Cooper[22]가제시한내용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코딩 매뉴얼과 코딩 시트지를 개

발하였다. 자료코딩은 연구주제, 저자, 출처, 조절변인, 종

속변인 등을 코딩 하였다. 평가자간의 신뢰도와 코딩 작

업자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 3인이 각

자 코딩후 불합치 한부분은최대한합의를거쳐 일치하

여 신뢰도 계산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2.3 분석변인의 분류

본 연구는 조절변인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이정민과 전경남[18]의 분석기준을 응용하여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하였다.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

그램의 유형, 연구대상,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로 분류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인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 심

리관련변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조절변인의 프로그

램 유형은 사회적응문제를 주로 다룬 프로그램을 사회적

응 프로그램으로 하였으며, 사회성신장, 다문화 교육, 유

아교육기관적응, 학교적응, 사회적기술훈련, 진로탐색프

로그램, 품성계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등을 포함하였

다. 심리적인 영역을 주로 다룬 프로그램을 심리적응 프

로그램은 긍정심리프리코칭, 자아존중감 증진, 자아효능

감 증진, GMIP 심리치료, 집단상담 등을 포함하였다. 예

술치료는 예술매체가 갖는 독특한 장점을 상호 보완한

활동으로[2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독서치료, 원예치료 등을 포함하였다. 연

구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분류하였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은 분석기준에 합당한 연구물

이 없어 분석할 수 없었다. 연구물에 제시된 기준으로 총

회기는 8회기이하, 9-16주, 20회기이상으로 분류하였으

며, 주회기는 주1회, 주2회, 주3-5회로 구분하였다. 집단

크기는 10명 이하, 11-20명, 21-30명으로구분 지었다. 마

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인 종속변인은 사회 속에서 서

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측정한 협력관련변인[18]은 교우

관계, 사회적 기술, 협동성, 책임성, 자기표현능력, 학교생

활적응, 또래관계향상 등을 포함하였으며, 심리적인 측면

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정

체감 등을 심리관련변인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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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Controlled

Variables

Types

of

program

Social

adaptation

Program of enhancing social

skills,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ism, Adjustment

programs for young children,

School adjustment program,

Social skills train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Program of

enhancing peer relationship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ositive psychological free

coaching program, Program

enhancing self-esteem,

Program enhancing, GMIP

self-efficacy, Psych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s

Art therapy

dancing/motion therapy, painting

therapy, music therapy, Reading

therapy, gardening therapy

Target population
toddler, elementary schoolchild,

middle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session
below 8 sessions, 9-16 sessions,

more than 20 sessions

Frequency of

intervention

once a week, twice a week,

3-5times a week

Intervention group size
below 10, 11-20 participants,

21-30 participants

Dependent

Variables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social skills,

sociality, cooperativity,

accountability,

self-expression skills, school

adjustment

Outcomes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Self-esteem, Self-resilience,

anxiety, depression, stress,

self-identity

<Table 1> The criteria of categorizing the programs.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출판편향, 효과크기의 산

출, 비중복 백분위, 95% 신뢰구간, 동질성검증을 실시하

였다. 첫째, 출판편향은 시간적으로 확인하는 깔대기 도

표(Funnel plot)와 Rosenthal과 Rosnow [24]가 제시한

출판편향의 민감성 검증 방법인 안전계수(Fail-safe N)

를 분석하였다. 둘째,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라 할지라

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척도를 가진 경우에는 그 결과들

을 종합하기 위해 동일척도로 바꾸어주는표준화한 효과

크기를 산출하엿다[25]. 효과크기 해석은 Cohen[26]이 제

시한 ≤ .20이면작은효과크기, =.50은중간효과크기, ≥ .80

이면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셋째, 비중복백분위를 사

용한 해석 방법은 효과크기를 표준화점수  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여 표준 정규분표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 점수에 50을 더하여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21]. 넷째, 95% 신뢰구간은 각 연구에서 추정된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효과크기의 정밀성을 나

타내며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다[27]. 다섯째, 동질

성검증은 개별연구 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Q통계

치[27]와  값을 산출하였다. 검증에서 영가설은 ‘연

구결과들이 동질적이다'라는 것이며, 값이 낮으면연구

들 간에 통계적인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질적이

라는 것은 분석대상 연구물의 효과크기 차이가 특성변인

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 값이 50% 이

상이면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한다[29].

2.5 자료분석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메타분석의 소프트웨어인

CMA2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출판편향

본 연구의 출판편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X축을 효과크

기(Fisher’s z)로, Y축을 표준오차로 한 Funnel plot를 통

해 효과크기의 분포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좌우 비대

칭을 나타나 출판편향 민감도를 살피는 안정계수를 분석

한 결과 2942로 효과크기가 무효 되기 위해서는 2942개

가 추가 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인공물(artifacts)의 편향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측된 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0].

[Fig. 2]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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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문화 프로그램의 전체평균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선정한 29편의 연구물에서 나온 71개의

효과크기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평균효

과크기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동질성검증 결과 

=409.176(p<.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 는 82.89%

로 개별 연구물들 간 효과크기가 상당히 이질적인 분포

로 나타나 무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효과크기

는 1.541로 Cohen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80 이므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1.290-1.79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Overall

effect size

    95% CI    

71 1.541 93.83 1.290 1.792 409.176*** 82.89 0.000

***p<0.001

<Table 2> Overall effect size

비중복백분위( )는 93.83%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

입 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실험집단이 43.83%만큼 대조

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Fig. 3].

[Fig. 3] Percentiles of non-overlap 

3.3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한 바와같이 모든변인들이 95%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우선,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ES=1.7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응 프로그램(ES=1.375), 예

술치료(ES=1.233)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 변인

모두 다 Cohen의해석기준의≥.80으로 큰효과크기에 해

당 되었으며 동질성검증 결과 =40.636(p<.001)로 나타

나 영가설은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 한 것으

로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는사회적응프로그램은95.97%

로 45.97%, 심리적응 프로그램은 91.53%로 41.53%, 예술

치료는 89.12%로 39.12%의 개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따른효과크기분석결과, 중학생(ES=1.907),

유아(ES=1.635), 초등학생(ES=1.349)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모두 다 Cohen의 해석기준에 의하여 살펴보았

을 때 ≥.80 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되며, 동질성검증결

과 =37.330(p<.001)로 나타나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중복백분위는 유아는 94.90%, 중

학생은 97.17%, 초등학생은 91.13%로 각각 44.90%,

47.17%, 41.13%의 개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총회기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결과, 8회기이하(ES=2.165),

20회기이상(ES=1.498), 9-16회기(ES=1.458) 순으로 나타

났으며 모든 변인이 큰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동질성검

Classification     95% CI    P

Types of programs

Social adaptation program 34 1.749 95.97 1.352 2.146 87.477

40.636*** 0.000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2 1.375 91.53 0.917 1.832 61.445

Art therapy 25 1.233 89.12 0.894 1.572 68.621

Target population

Middle school students 19 1.907 97.17 1.334 2.480 88.592

37.330*** 0.000Toddler 10 1.635 94.90 0.887 2.384 79.756

Elementary schoolchild 42 1.349 91.13 1.077 1.621 75.826

The number of session

below 8 sessions 7 2.165 98.48 1.716 2.457 81.739

37.462*** 0.000more than 20 sessions 20 1.498 93.27 0.704 1.190 48.799

9-16 sessions 44 1.458 92.75 0.809 1.275 71.275

Frequency of intervention

once a week 38 1.470 92.93 1.120 1.821 87.608

4.180*** 0.000
twice a week 26 1.454 92.92 1.064 1.843 71.695

3-5times a week 7 2.339 99.03 1.501 3.177 66.854

below 10 38 1.557 94.03 1.236 1.879 63.996

Intervention group size
11-20 participants 24 1.331 90.83 0.980 1.682 78.016

0.799*** 0.000
21-30 participants 9 1.840 96.71 0.986 2.695 96.020

***p<0.001

<Table 3> Effect sizes by the mod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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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결과 =37.462(p<.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비중

복백분위는 8회기이하는 98.48%로 48.48%, 17회기이상

은 93.27%로 43.27%, 9-16회기는 92.75%로 42.75%의 개

입효과가 있었다.

주회기에 따른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3회

-5회(ES=2.339)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주1회(ES=1.470), 주2회(ES=1.454) 순으로 나타냈다. 주

회기 모든 변인이≥.80 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되며, 동

질성검증 결과 =4.180(p<.001)으로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는주1회는 92.93%,

주2회는 92.92%, 주3회-5회가 99.03%로 각각 42.93%,

42.92%, 49.03%의 개입효과가 있었다.

집단크기에따른효과크기의분석결과, 21-30명(ES=1.840),

10명이하(1.557), 11-20명(ES=1.331) 순으로 큰효과크기

에 해당되었다. 동질성검증 결과, =0.799(p<.001)로 영

가설이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것으로 보였

다. 비중복백분위는 10명 이하는 94.03%, 11-20명은

90.83%, 21-30명은 96.71%로 각각 44.03%, 40.83%,

46.71% 만큼씩 개입효과가 있었다.

3.4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종속변인별 개별 평균효과크기의 결과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두변인 모두다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과로 나타났으며 동질성검증 결과 

=19.41(<.001)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종속변인

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

과크기는 협력관련변인(ES=1.613), 심리관련변인(ES=1.407)

순으로나타나두변인모두 다Cohen의 해석기준에의하

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중복백분위

는 협력관련변인은 94.47%로 44.47%, 심리관련변인은

92.02%로 42.02%의 개입효과가 있었다.

Dependent

Variables
    95% CI    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46 1.613 94.47 1.291 1.934 82.580

19.414

***
0.000Outcomes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25 1.407 92.02 1.017 1.797 81.740

***p<0.001

<Table 4> Effect sizes by the Dependent Variables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된 중재 프로

그램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2008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논문 29편

을 메타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프로그램의전체효과크기는

1.541으로 Cohen[26]의 기준에 의해 큰효과크기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메타분

석의 평균효과크기 0.96 [19], 일반가정의 아동 다문화교

육 프로그램 메타분석의 평균효과크기 1.406 [18] 보다

큰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

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효과적

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우선, 프로그램 유

형별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응 프로그램, 예술치료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사회적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문제, 즉 기관적응, 학습활동

과 교우관계 등 교육환경 안에서의 적응 상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생활적응, 사회적 적응기술훈련

등의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

연구대상의 효과크기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

로 나타났으며, 유아, 초등학생 순으로 큰효과크기로 나

타났다. 이는 중학생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점차 벗어나 정서적 안정

감과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31]로 인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유아, 초등학생 발달단계보다 더

절실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

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 초등학생 역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회기, 주회기 효과크기는 총회기가 8회기 이하, 주

회기는 주 3-5회로 진행 할 때가 가장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프로그램으로 주중에 집중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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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지속력이나 집중력이 약한 특징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주중에 집중적인 만남으로 단기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크기의 효과크기는 21명-30명

이 가장 효과크기가 높았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

는 다문화 가정의 또래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집단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

하여다문화 청소년프로그램을진행할 시총회기 8회기

이하, 주3-5회, 집단크기 21-30명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

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협력관련변인

과 심리관련변인 둘 다 큰효과크기로나타났으며 효과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청

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

을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한 국내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근거기반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였다. 둘째, 실천현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

화 가정 청소년 중재 프로그램 설계를 한다면 효과를 최

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

소년의 중재 프로그램이 단기개입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현장에 활용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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